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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에 있는 도째골에 건설한 전

망 타워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막바지 시공을 끝내고 지난 6

월 25일 개장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묵호등대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한 관광지로 도째비는 도깨비

의 방언이라고 한다.

이곳은 체험시설인 스카이워크와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

드를 중심으로 음식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도깨비 하우스 등 편

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강점은 동해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오

는 경관 조명과 이색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약 59ｍ 높이

의 스카이워크, 양쪽 구조물을 잇는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

를 달리는 자전거인 스카이 사이클,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약 

30ｍ 아래로 내려가는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에서 방문객은 동해시

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기존 논골담길과 묵호등

대, 바람의 언덕과 함께 동해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 폐광지 활용한 관광단지 명칭 
‘무릉별유천지’로 확정
40년 이상 석회석을 채굴해왔던 강원 동해시 무릉 3지구 폐광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명칭이 ‘무릉별유천지’로 확정됐다.

동해시는 지난 5월 20일 복합 체험 관광단지로 조성 중인 삼화동 

무릉 3지구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

사를 진행한 결과 ‘무릉 별유천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최근 무릉별유천지, 오론 지

구, 자이언트힐 등 3개 명칭을 놓고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6

명 중 342명(45.7%)이 무릉별유천지를 선택했다.

무릉별유천지는 무릉계곡 암각문에도 새겨져 있으며 하늘 아래 경

치가 최고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동해시는 2017년 12월 채광이 종료된 이후 무릉 3지구 석회석 폐광

지를 복합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석회석 절개면 등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무릉별유천지에는 우리나라 최초 체험시설인 스카이 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 코스트,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이색적인 

체험시설과 라벤더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무릉별유천지 명칭 확정은 폐산업 시설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며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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